
고려초 순천지역 호족의 동향

고려 초 전남지역 호족의 동향은 그 출신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즉,나주지역

의 호족과 순천지역의 호족은 모두 고려의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지만 그 정치적 향배는 서로

달랐다. 나주지역의 호족은 견훤에게 귀부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궁예 휘

하의 왕건과 연결을 맺고 태봉에 귀부하였다. 왕건은 903년부터 918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나주에서 군사활동을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나주와 그 인근지

역의 호족을 결집하였다.이 시기에 왕건과 연결된 나주와 그 인근지역의 호족은 나주 오씨,

영암 최씨 등이었는데, 이들은 고려 건국 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합하여 공동보조를 취

하였다.

왕건의 즉위 이후 왕실의 지지기반이 되었던 나주지역 호족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호족이 집결하여 경쟁하고 있던 개경의 중앙정부에서 나주지역 호족의 정치

적 입지는 제한되었다. 나주 오씨 소생의 무(武)를 태자로 책봉하는 일이 패서지역(浿西地

域) 호족의 반대로 3년이나 늦추어졌다. 이에 왕건은 무를 후원해줄 세력으로 나주지역의

호족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지역의 호족을 선정하였다.따라서 나주 오씨,영암 최씨 등 나

주지역의 호족은 박술희(朴述熙), 복지겸(卜智謙) 등 충청도 해안지역의 호족과 연결을 맺고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존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930∼935년 사이에 나주지

역을 비롯한 서남해안지역 일대가 견훤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서남해안지역 호족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에 패서지역 호족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어 고려정부 내에서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혜종대의 왕위계승란은 혜종 박술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지역 호족과 요(堯) 소(昭)를

지원한 패서지역 호족 사이의 권력투쟁이었다.이 권력투쟁은 패서지역 호족의 승리,서남해

안지역 호족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패서지역 호족은 왕권에 밀착하여 당시 권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에 나주지역 호족을 비롯한 서남해안지역 호족은 현저히 약

화되어 몰락하였다. 그 결과 혜종의 외척인 나주 오씨 가문은 정종대에 중앙의 정치권력에

서 배제되었다.

한편 순천지역의 호족도 후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고려의 중앙정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

을 것이다. 박영규는 후삼국 통일 직전에 고려에 귀부하여 왕건과 연결을 맺음으로써 상당

한 정치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박영규는 딸 한 명을 왕건의 부인(동산원부인)으로 납비

하였고, 두 딸을 정종의 왕후(문공왕후 문성왕후)로 납비하였다. 이 세 건의 혼인은 물론

왕건의 의도로 이루어졌다. 왕건이 박영규의 딸과 혼인한 데에는, 박영규가 후백제 멸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이 혼인에는 왕건이 후백제 계

열의 호족을 포섭하여 통어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왕건의 혼인정책은

그의 자녀들의 혼인에도 적용되었다. 왕건은 박영규의 두 딸을 정종의 왕후로 맞아들였다.

정종은 923년생이므로 박영규가 고려에 귀부하는 936∼943년(혜종 즉위) 사이의 어느 해에

혼인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박영규의 두 딸을 정종과 혼인시킨 것은 후백제 계열

의 호족을 무마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종대의 주도적 정치세력은 왕식렴을 중심으로 한 패서지역 호족, 정종의 외가인 충주 유

씨 세력, 그리고 정종의 처가인 청주 김씨 세력 박영규 세력 등이었다. 이들 세력 중 정종

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식렴을 중심으로 한 패서지역 호족이 정치권력을 주도하였



다. 박영규도 정종대에 그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

인 사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그의 마지막 관계(官階)가 삼중대광이라는 최고의 관계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물론 이 관계가 어느 시기에 제수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그의 정치

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종의 재위기간은 4년에 불과하였다.이어 왕위는 광종에게 계승되었다.광종대에는

호족에 대한 대규모의 숙청이 단행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따

라서 순천지역의 호족인 박영규 가문의 정치적 지위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박영규 이후로 그의 후손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출세한 사례가 없는 데서 알 수 있다.

한편 박영규는 죽어서 해룡산신이 되었고 해룡산사에 모셔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먼저 산신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산신신앙은 천신(天神)숭배와 통하는 것

으로, 고대 중세의 사람들은 높은 산에는 산신이 존재하여 하늘과 인간을 매개해주는 역할

을 한다고 믿었다.다시 말하면,산신이 하늘을 대신하여 지역민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황신앙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양자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성황신앙이 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반면에 산신신앙은 본래 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산성이 많아 점차 성황신앙과 산신신앙이 그

기능이나 성격에서 혼합되었다.

산신신앙이 이러하다면 박영규가 해룡산신으로 모셔진 것은, 김총이 성황신으로 모셔진 것

과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순천지역의 주민들이 박영규를 해룡산신으로 받들어서

해룡산사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연유한

다. 그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은, 순천의 주민이 그를 순천의 수호신으로 신앙하기에 충분하

였다고 생각된다. 박영규가 해룡산신으로 모셔진 것은, 순천지역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결집

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참고자료

『삼국사기』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승평지』

『강남악부』

『호구총수』

『승주문헌집』

완도문화원 편 『장보고의 新硏究』

박용숙 『고려왕실 족내혼연구』새문사

이순근 나말여초 지방세력의 구성형태에 관한 一硏究 『한국사연구』

정승모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촌사회의 변동 『泰東古典硏究』

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정청주 고문서 및 典籍 『순천시의 문화유적』

김갑동 고려시대의 산악신앙 『한기두박사화갑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원광대학교 출판부

신호철 『후백제견훤정권 연구』일조각

신호철 후삼국시대 호족연합정치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정청주 『신라말고려초 호족연구』일조각


